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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lcohol, suicidal thoughts and

depression, as well as other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firefighters. The SPSS program was used 

to run a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subject’s stress level, alcohol consumption 

and suicidal thoughts on depression. Stress level and suicidal thoughts were found as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firefighters, with the explainatory power of 69.1%. It is also found that the higher

the stress and the more suicidal thoughts,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Therefore, the early detection

of depression as well as management and treatment in connection with local mental health centers could

lower suicidal thoughts in firefighters.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attention to develop mental health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e job characteristics of firefighters and institutional plans for suicide prevention

and mental health promotion.

Key words: firefighters, stress, alcohol, suicide, depression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

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긴급 상황에서

의 구호업무, 화재의 예방과 진압, 응급환자의 응급처

치 및 이송, 각 시설물에 대한 소방점검, 공공의 재산 

및 안녕유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는 주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수행되어 신체는 

항상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겪게 

되는 긴급한 상황과 사건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수면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인다(Bang & Hong, 2010; Oh & Ko, et. 

al., 2018). 소방공무원 대상 심리평가보고서(2014)에 따

르면 조사 대상자 중 20.8%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

으며 이는 일반 근로자 8.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었다. 또한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는 자살시도 및 생각에 

대한 응답 역시 소방공무원은 7.2%로 나타났으며 일반 

근로자의 1.7%보다 자살시도나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많은 연구들에서 자살은 우울 증상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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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위험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Hintikka(2009) 

등은 부정적인 삶의 경험 후 우울을 느끼게 되고 지속적

인 우울은 자살시도나 생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고, Bernal(2007) 등은 자살과 정신과적 질환이 강하

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정신과적 질환들로 주요

우울삽화, 기분부전증, 범불안장애 등을 언급하였다. 

즉 소방공무원이 경험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과 업무는 

스트레스를 촉발하게 되고 이는 우울을 유발하며 이렇

게 지속되는 우울과 스트레스는 자살생각 및 시도를 

촉진하는 주요한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스트레스는 여러 면에서 인간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정신건강과 관련

해서는 우울과 자살에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도한 업무량, 

대인관계 문제 등과 연관하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의 취약성

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영향에 의해 자살의 주요 변

인으로 보고되었다(Oh & Han, 2008; Lee & Kim, 

2006). 또한, 스트레스는 우울과도 관련성이 높을 것으

로 나타났는데,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용이 불안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많고, 교대근무를 하는 직종이거나, 업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업무와 관련한 우울이 증가했다

(Lim & Cho, 2018; Lee, et. al., 2010). 이렇듯 업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업무의 효과성을 감소

시키고, 안전사고 발생률을 높이며, 업무 만족도와 삶

에 영향을 준다(Lee, 2006; Choi, et. al., 2010; Lee & 

Jung, 2015).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

이나 여행 등 다양한 여가 활동하려고 노력하지만 대

부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

성하고 동일한 경험을 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려

고 하며 이 과정에서 음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Kim, et. al., 2018; Jo & Park, 2012). 소방청에서 시행

된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소방공무

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17.4%가 

문제 음주군으로 나타났고, 전국 소방공무원대상 연

구에서도 21.08%가 문제 음주군으로 나타나 소방공무

원의 음주실태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주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서 정신적 병리가 많으

며 그 중에서도 우울증이 많다고 하였다(Kim, et. al., 

2014; Jeong, et. al., 2008; Cho, et. al., 1998). 

지역사회 주민 및 알코올중독 입원환자를 대상으

로 한 Kim(2004)의 연구에서는 정상 음주군에서는 음

주와 우울 정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문제 음

주군 이상 또는 알코올중독 입원 환자 군에서는 음주

문제가 심각할수록 우울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우울증의 발생 위험은 알코올 의존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반복적인 

음주행위는 과도한 음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우

울과의 관련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Kahng & Kwon, 2008) 소방공무원의 음주와 우울 간

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우울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울은 만성피로, 위식도 역류질환, 

만성 위장장애,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과 초조, 불안, 

불면 등의 정신적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1993; Kim, et. al., 2007). 또한 신체적, 정

신적 증상 외에도 물질남용, 사회적 고립, 알코올 중

독, 자해 등의 상황을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Choi & Park, 2005). 소방공무원들의 과중한 소방업무

는 높은 정신적 부담감을 유발하며, 이러한 정신적 부

담감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한바 있다(Kim,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우울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향상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소방공무원이 경험하

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관리 전략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함께 경험하는 소방공무원

에 대한 관리 전략을 차별화한 관리프로그램을 마련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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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1) 대상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 및 우울의 정

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 및 우울의 관

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 

우울의 관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M시에 소재한 소방서에 재직 

중이며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의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소방공무원 210명을 대

상자로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210부 중 203부가 회수 

되었으며 불성실한 대답이나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 8

부를 제외한 195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Cohen(1988)등이 개발하고 Baek(2010)이 번안한 지각

된 스트레스 설문지(Perceived Stress Scale-10; PSS-10)

를 사용하였다. PSS-10은 총 10 문항으로 지난 한달 

간 개인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스트레

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0~4 점)로 평정하며, 총점은 

0~4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Baek(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Cronbach’s α= .89로 나타났다.

2) 음주실태

대상자의 음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세계보건기

구(WHO, 1992)에서 개발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를 Kim(1999)이 한국의 특성

에 맞도록 번안한 한국형 알코올 간이선별 검사

(AUDIT-K)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알코올 위험사용,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유해사용의 3개영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im(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3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5로 나타났다. 알코

올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알코올 위험사

용 Cronbach’s α= .84,알코올 의존증후군 Cronbach’s 

α= .67, 알코올 유해사용 Cronbach’s α= .75로 나타

났다.

3) 자살생각

자살생각 척도는 Beck, et. al.(1979)이 개발하고 Park 

& Shin(1991)이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변형시켜 번안하

고 사용한 자살생각척도(SSI)를 사용했다. 도구는 총 

19문항, 3점 Likert척도로 점수범위는 0점에서 2점 사이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Park & Shin(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들의 평균점수와 각 

하위요인 별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 

Cronbach’s α= .87이며, 하위요인으로 자살욕구 

Cronbach’s α= .82, 자살태도 Cronbach’s α= .67, 자살

준비 Cronbach’s α= .72로 나타났다. 

4) 우울

대상자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ndolff(1977)가 

개발하고 Cho & Kim(1993)가 번안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

다. 도구는 총 20문항,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점의 범위는 0점-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 & Kim(1993)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 .89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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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Range

Stress 1.02±.66 0~4

Alcohol total 0.67±.54

0~4
Alcohol risk use 1.57±1.01

Alcohol dependence syndrome .26±.47

Harmful use of alcohol .30±.50

Suicidal thoughts total .05±.13

0~2
Suicide desire .04±.14

Suicide attitude .06±.16

Suicide preparation .02±.12

Depression .42±.39 0~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ress, alcohol, suicidal thoughts
and depression (N=195)

α= .91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

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 연구윤리에 따라 비밀 보장과 연구 목적이

외는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언제든 연구 참여와 철회가 가능하

며, 참여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과 연구 종료 후 

자료는 폐기 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대상자의 스트레스, 음주실태, 자살생각, 우울 정

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스트레

스, 음주실태, 자살생각, 우울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

의 스트레스, 음주실태, 자살생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 및 우울 

대상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 및 우울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스트레스는 1.02점(0~4), 음주실태 

0.67점(0~4)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실태 하위요인인 음

주 위험사용이 1.57점(0~4), 음주 의존증후군 0.26점

(0~4), 음주 유해사용 0.3.점(0~4)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은 0.05점(0~2)으로 자살생각 하위요인인 자살욕

구0.04점(0~2), 자살태도 0.06점(0~2), 자살준비 0.02점

(0~2)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0.42점(0~3)으로 나타났다.

2.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과 우울 

상관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과 우울의 관계

는 <Table 2>와 같다. 소방공무원의 우울 관련 요인들

의 관계에서 스트레스(r=0.770, p<.001), 알코올의 하위

요인인 알코올의존증후군(r=0.199, p=.005), 알코올유

해사용(r=0.197, p=.006), 자살생각 하위요인인 자살욕

구(r=0.581, p<.001), 자살태도(r=0.417, p<.001), 자살준

비(r=0.412, p<.001), 자살생각(r=0.566, p<.001) 순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소방공무원이 스트레스가 많을수

록,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알코올유해사용이 높을수

록, 자살욕구, 자살태도, 자살준비, 자살생각이 높을수

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방공무원의 우울 영향요인

대상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과 우울의 영향 

요인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우울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하

위요인 알코올위험사용, 알코올의존증후군, 알코올유

해사용, 자살생각과 자살생각 하위요인 자살욕구, 자

살태도, 자살준비를 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스트레스는 우울에 대해 59.0%(β

=0.641, p＜.001)의 설명력이 있었으며, 다음은 자살

욕구 9.4%(β=0.270, p=.001), 자살준비 0.7%(β

=0.111, p=.025)로서 이 변수들은 우울을 69.1%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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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Adjus-ted  F p Durbin-Watson

Constant 008 .029  .282  .779 21.155 <.001 2.063

Stress .379 .026  .641 14.818 <.001 .590

Suicide desire .746 .143 .270 5.223 <.001 .684

Suicide preparation .366 .162  .111 2.252 .025 .691

=.234, Adj. =.217, F=14.202, p<.001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Stress 1

Alcohol risk use(X2)
-020

1
(.778)

Alcohol dependence 
syndrome(X3)

.223** .476** 
1

(.778) (<.001)

Harmful use of 
alcohol(X4)

 .231**  .502** .669**

1
(.001) (<.001) (<.001)

Alcohol total(X5)
.133  .872** .777** .829**

11
(.064) (<.001) (<.001) (<.001)

Suicide desire(X6)
 .384** .091 .161* .102 .131

1
(<.001) (.208) (.025) (.155) (.068)

Suicide attitude(X7)
.351** .128 .158* .165* .175* .669**

1
(<.001) (.073) (.027) (.021) (.015) (<.001)

Suicide 
preparation(X8)

.225** -.033 -.036 .026 -.018 .581** .356**

1
(<.001) (.645) (.621) (.716) (.802) (<.001) (<.001)

Suicidal thoughts 
total(X9)

.405** .106 .158* .137 .152* .937** .874** .615**

1
(<.001) (.140) (.027) (.057) (.034) (<.001) (<.001) (<.001)

Depression(X10)
.770** .003 .199** .197** .127 .581** .417** .412** .566**

1
(<.001) (.964) (.005) (.006) (.077) (<.001) (<.001) (<.001) (<.001)

**p<.001 *p<.005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tress, alcohol, suicidal thoughts and depression

Table 3.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Ⅳ. 논 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 

우울의 정도 및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은 사람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부분의 업

무는 주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신체는 항상 

긴장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현장에서 겪게 되는 위

험한 상황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쳐 정신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 소방청

에서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치료가 요구되는 정신질환으로는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 6.33%, 우울장애 10.79%, 수면장

애 21.9%로 높게 나타났고, 가장 많이 느끼는 스트레

스 요인은 인명구조, 구급출동에서 겪는 외상사건의 

경험으로(Jeong & Lim, 2008)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 평균평점 1.02점, 음주 

평균평점 0.67, 자살생각 평균평점 0.05점, 우울은 평

균평점 0.42점으로 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 

자살생각, 음주, 우울이 모두 보통이하로 나타나 선행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100  Crisisonomy Vol.16 No.11

가 나타난 이유로는 연구조사 시기가 코로나 19라는 

새로운 감염질환으로 인해 생활방역의 방안으로 외출 

및 이동의 감소를 촉구하였으며 이로 인한 소방공무

원의 긴급출동 횟수 감소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

각된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성 상 과중한 업무가 지속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음

주를 적정량 유지하고 우울,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알코올의존증후군, 알코올유

해사용, 자살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소방공무원

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알코

올유해사용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음주, 자

살생각, 우울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

어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결과는 스트

레스 고위험군이 저위험군 보다 더 높은 우울 증상을 

나타낸다는 Shim, et. al.,(2019)의 연구를 지지하며, 스

트레스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Lee, et. al.,(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각종 위험에 노출

되어있는 업무환경, 24시간 비상대기 체제 등의 직업

적 특성에 따라 다른 직업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에 따라 경험하는 우울 수준 

역시 더욱 높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음주와 우울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Shim, et. al.,(2019)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Kim(2004)의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의 경우 다양

한 생활사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우

울한 기분을 경험하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술을 지속

적으로 마시게 되고, 이는 다시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인 경험을 하게 되고 우울한 기분을 벗어나기 위해 다

시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 위와 같이 과도한 음주는 우울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우울은 다시 음주행위를 발생

시키게 되므로 우울감 해소를 위한 건강한 대처방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며 과도한 음주를 피하게 하고, 우울을 감소시켜 

자살사고 및 생각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 자살이 우울에 영향

력을 나타내었으며,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69.1%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Lee, et. al.(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우울

과 자살생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자

살생각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우울을 보고해온 

Hintikka(2009) 연구와, 경찰공무원에서 우울증상이 

자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Hwang(2009)

의 연구와도 유사성을 보인 결과이기도 하다. 소방공

무원의 직업 특성상 화재 진압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의 구조⋅구급 등의 현장 활동 중에 위험에 노출되며, 

출동 대기 중에도 항상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청사 내

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등 업무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 안전을 유

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람이 큰 직업이지만, 

이와 같은 업무적 특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 그로 인해 유발되는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경험

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도 보여주듯이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자살생각, 우울의 실태를 확인하고, 소방공무원의 우

울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는 정신 심리

적 개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소방공무

원의 정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관계성에 초

점을 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스트레스, 자살생각이 우울의 

영향요인 임을 인지하고, 그 관계성을 중심으로 각 변

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연

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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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 

우울의 관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소방공무원의 우울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이 영향

력을 나타내었으며,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69.1%였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

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장검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타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사 등 다

양한 접근 방안을 통해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

하고 또 치료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감소

하고 자살생각을 낮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더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

을 고려한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지역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소방공무원의 정

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평가를 위한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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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우울 영향요인

-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음주, 자살생각, 우울의 관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

자의 스트레스, 음주실태, 자살생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방공무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이 우울에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69.1%였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진다

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에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치료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자살생각을 감

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더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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